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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9
부족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자
[말씀 요지]

지금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뿐이다. 아직 책임을 다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원수의 품에 있기 때문이다.

아담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했던 종족과 민족 전체를 잃어 버렸다. 이로 인한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지
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이것을 알고 나왔다.

사탄은 피조물을 자기 향락의 도구로 삼아 왔으므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것을 찾기 위한 것이 복귀노정이다.

종의 종의 자리에 있는 인간을 직계 자녀의 자리까지 찾아 나와야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의무다. 여기에는 아직 시련
과 고난이 남아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책임을 진 무대에서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 보지 못했다. 우리의 수가
이 세계를 이끌고 가기엔 부족한 수이지만 우리가 세계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에 비하
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 천만인이 정성을 들여서 복귀해야 할 것을 소수가 대신한 것은 본연의 기
준과 거리가 너무나 멀다.

소수인 우리가 그 기준을 넘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지성을 다해야 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부족한데 정성마저
없다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없다. 자나깨나 언행 심사 전체에서 정성으로 메워 나가야 한다. 그것을 개인 가족
종족에 반영되는 것으로 남겨야 한다. 기쁨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나 하나에서부터 천만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선생님은 7년 동안 모진 투쟁도 하였고, 어려운 모험도 하였다.
3차 식전에서 복귀노정을 탕감하려 했다.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입장에서 사탄의 참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성
을 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고생을 했다면 얼마나 했는가? 우리 고생한 것의 천만 배의 고생을 하나님은 하셨다. 세계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슬픈 사정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하겠다. 지난날에는 환경에 몰려서 안 갈 수 없었으나, 이제 그
런 때는 지났다. 지금은 내적 결의로써 외적인 것을 내몰아 지금까지의 것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한다. 선
생님 탄신 47주년과 어머님 탄신 25주년을 지나는 동안 내가 수고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는 자랑거리를 남겨야 한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슬픔밖에 남긴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 민족 어느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말고, 하나님 대신 세계를 위해 염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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